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해난사고로 잊

었는지 모르겠으나 최근 룏황제노역룑과 지

역유착에 관련한 향판(鄕判)에 많은 지

탄을 받고 있다. 2010년 1월 탈세. 횡령혐

의로 기소된 허xx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 원을 선고 했으나, 장 xx 광주지법

원장이 광주고법 부장판사 시절에 2심 항

소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2년 6월에 집행

유예 4년, 벌금 254억 원으로 감형 선고하

면서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당 5억 원으

로 환산해서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한 룏황

제노역룑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에서도 2

심대로 확정되어 49일 노역으로 탕감 받

아 허전 회장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서 

유치됨으로 여론이 들끓었다.

이번 룏황제노역룑사건은 향판인 전 광

주지법원장의 룏일당 5억원룑 판결과 대법

원 확정판결, 같은 지역 출신의 검사의 벌

금선고유예 구형, 벌금 납부 대신 노역장

행을 고른 피고인 허 전 회장 선택의 합

작품이다. 이는 하루 5만-10만 원대 환형

유치(換刑留置) 선고를 받고도 돈이 없어 

노역장 유치를 선택하는 서민 범죄자들

과 형평성 문제에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룏황제노역룑사건 판결로 여론의 비

판을 받은 장 법원장은 결국 사표를 내고 

취임 50일 만에 퇴임하고, 대법원도 허 피

고인도 룏황제노역룑을 중단하고 벌금형으

로 바꾸어 석방하였다. 일당 5억 원은 대

다수 국민들의 상식에는 어긋나며 법원

과 검찰, 국민이 느끼는 문제의식에는 차

이가 많아 화난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부

족했다.

향판과 지역인사와의 유착은 오래 전 

부터 관행으로 여기고 있다. 예로 2011

년 호남지역 향판인 선xx 광부지법 수석

부장판사는 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에게 

자신의 친구를 변호사로 선임하도록 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2013

년 광주법원 순천지원은 1천억 원 대 교

비 횡령혐의로 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

xx씨에게 보석(保釋)결정을 내려 논란

이 있었다. 현재 전국 법관 2776명 가운

데 향판이 350여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은 

당초 취지에 맞게 지역전문성을 살려 지

역 주민들로 부터 존경을 받았으나, 일부 

향판은 지역 유력층과 유착하여 법조 부

조리의 중심이 되어 왔다. 법조계 일각에

서도 향판들의 형량선고와 영장발부, 재

판의 집행 등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

하고 있으며, 토착비리 수사가 향판 때문

에 제동이 걸린 적

이 많다고 한다. 특

히 지역에선 유력

인사들의 수사지체

가 어렵고, 수사 정

보유출은 물론 구

속영장을 청구해도 

기각되는 일이 잦으며, 구속에 성공해서 

1심, 2심에서 재판부가 집행유예나 보석

으로 풀어주는 경우가 허다하며, 지역 검

찰과 법원이 1심에서 제대로 판결을 해도 

고법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향판들은 다른 판사들을 따돌리고 

자신들이 그 법원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28년간 부산대구 창

원에서 판사생황을 한 조무제 전 대법관, 

부산대구지역에서 18년간 판사 12년간 변

호사를 했던 베기원 대법관, 부산 울산에

서 29년간 판사를 한 김신 대법관 등 존경

받는 향판출신도 많다.

대법원은 2004년부터 룏지역법관룑제도

를 만들어 향판을 공개적으로 배출해 왔

다. 2011년 선xx 부장판사 문제 발생 후 

2012년 법관 인사제도 개선위원회를 열러 

룏권역별. 직급별룑로 적절한 지역법관 비

율을 설정하고 그 비율을 초과하면 인사

교류를 하도록 건의하였으나 잘 진행되

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 이후 3

월28일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를 열어 벌

금노역(환형유치)제도의 권고 기준안을 

새로 마련하여 벌금 1억 원 이상이면 일

당 1천분의 1로 제한하여 상식과 국민법 

감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였다. 이에 따

르면 1억-5억 미만은 300일, 100억 이상은 

최소한 900일을 살아야한다.

그리고 이번 파문으로 향판(지역법관) 

제도의 전면적 개선움직임이 보인다. 그

리고 그동안 자주 논란이 되어온 판사

들의 막말을 막고 판결의 투명성을 위해 

룏법정 녹음 제도룑를 내년부터 실시할 예

정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사법개혁이 제

도를 넘어 문화와 의식의 문제임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아무리 바뀌어

도 판사들의 생각과 자세가 바뀌지 않으

면 달라질 것이 없으며, 법원이 법 논리에 

매몰되어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을 고려

하지 않는다면 법치주의는 법전(法典)에 

맴돌 수밖에 없다.

법은 사회구성원인 국민 공동의 약속한 

일종의 계약이다. 국민이 법관 판결에 불

복하면 법은 무력화되고 밥치가 무너지

게 된다. 최근 일부 검사나 판사들의 종북

세력 봐주기나 피고인에 막말과 고압적인 

태도가 비판의 대상이 된지도 오래다. 차

제에 사법부는 국가안위를 해치는 공안사

범 처벌강화와 사법부의 근본적인 반성과 

개혁이 요망된다. 특히 법조의 비리가 사

라지고 신뢰를 찾을 수 있도록 판사들의 

사상검증, 판결문 공개, 평가제도 법제화, 

징계강화 등 사법개혁을 위한 혁명적 결

단이 요망된다. 중국 송나라 때 공정한 판

결로 서민들로 부터 칭송을 받았던 현대

판 포청천(包靑天)이 필요할 때다. 

<지난호에 이어>

1940년 6월에도 그는 러시아와 한국을 

비교하면서 독립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

파하였다. 그러한 자리에 있던 인물 가운

데 있던 풍산 상리 출신이자 배재중학 1

년생이던 이해직은 권오직에게서 받은 

감화가 컸다. 1940년 12월 권오직은 다시 

종로경찰서에 검거되어 징역 8년형을 선

고받고 복역하다 해방을 맞았다.

광복 직전 마지막 독립운동으로 안동농

림하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펼쳐진 조선

국권회복연구단이 있다. 안동경찰서 무기

고를 습격하여 무장하고 항일투쟁을 벌

인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일제 경찰의 집

중적인 감시로 드러나는 바람에 40여명의 

붙들렸고, 1명이 유치장에 숨지고, 나머지

는 광복 이틀 뒤 풀려났다. 여기에 참가한 

가일출신으로 권혁수(이명 권재탁)가 있

다. 그는 8부자 계열 가운데 하나인 권동

직의 손자였다. 권동직과 그의 아들 오창

은 서간도로 망명하였는데, 다시 오창의 

아들이 독립운동에 뛰어 든 것이다.

언어민족주의와 민족운동

권영달의 유작 룙조선문철자법룚. 민족이 

잃은 국가를 되찾으려면, 민족 언어와 민

족 역사 그리고 민족 종교를 보존해야 한

다는 것이 박은식굛신채호굛주시경 등 한

말 이후 민족지사들의 한결같은 생각이

었다. 신채호와 박은식의 역사서술에 맞

서 조선사편수회를 만들어 역사를 조작

하고 나섰고, 대종교 중심의 독립운동 조

직을 부수기 위해 룏미신타파운동룑을 내걸

고 단군 죽이기에 나섰다. 그러면서 한국 

어문을 부수는 작업도 그랬다. 1942년 조

선어학회를 탄압하고 나선 이유도 여기

에 있다. 따라서 나라 역사를 쓴다는 것이

나, 나랏말을 찾고 바로 세우는 작업도 민

족운동의 범주에 든다. 자랏말 보존 작업

은 한 순간에 이룰 수 없는 매우 지리한 

작업이다. 온 성을 다 쏟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다. 이 길에 나선 가일사람도 

있었으니, 권영달이 그 주인공이다.

권영달은 휘문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

고 경성고등상업학교(서울상대 전신)에 

재학중, 6굛10만세운동으로 일경에 쫓기면

서 학교를 그만두었다. 그 뒤 권영달은 예

천 대창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최현배

를 비롯한 한글학자들과 교유하면서 나

랏말 연구를 통해 민족문제 해결에 나섰

다. 비투쟁기에 한글 연구는 민족운동의 

한 방법으로 선택되었다. 1941년 8월 그가 

폐낸 룙조선어문정체룚는 그러한 결실 가운

데 하나다.

1년뒤 조선어학회 박해가 벌어졌다. 그 

뒤로 그에 대한 일제 감시가 더욱 심해진 

것은 당연하다. 그런 환경에서 신경쇠약

으로 고생하던 그는 광복을 한 달 앞두고 

갑자기 사라졌다. 그가 어디에서 어떤 최

루를 맞았는지 알 수 없다. 언어민족주의

자에 대한 일제의 감시가 탄압을 그도 비

켜가기 힘들었으리라는 짐작이 든다. 그 

무렵 남긴 룗조선문철자법룘(원고본)은 그

의 마지막 유작인 셈이다.

 (끝)

<지난호에 이어>

옛날 사마상여(司馬相如)가 한나라 무

제에게 아뢰어 [폐하께서 겸손하게 사양

만 하시고 내어 비치지 않으신다면 이는 

삼신(三神)의 기쁨을 끊는 것입니다] 하

였는데, 그 주석에 삼신은 상제를 말한다 

하였으니, 삼신이란 말은 당시 한나라에

도 통용되었던 것이다.

盖東方諸山, 以太白名者, 頗多. 俗士, 卒

以寧邊.妙香山當之, 實由於一然《三國遺

事》之說, 而彼等眼孔如豆, 安足以與論

哉! 今白頭山上, 有大池, 周八十里, 鴨(　)

[綠] 混同諸[江]發源於此, 曰天池, 卽上

述神市氏乘雲朝[天]處也. 妙香, 曾無一小, 

其不爲桓雄肇降之太白, 不足辨也. 盖白頭

巨岳, 盤據大荒之南, 橫　千里, 高出二百

里, 雄偉山層磅, 爲東方諸國之鎭山. 神人

陟降, 實始於此, 豈區區妙香一山, 只係狼

林西走之一, 而得　如許聖事耶! 世俗, 旣

以妙香爲太白, 則其見, 只局於鴨水以南一

隅之地, 便唱, 山之祖宗崑崙, 欣欣然, 以小

中華自甘宜; 其貢使北行屢百年而不爲之

恨, 僅以南漢下城之羞, (　)然, 自歎者也.

무릇 동방의 모든 산 중에 룏태백(太

白)룑이라 이름한 것이 자못 많은데 세속

의 선비들이 졸지에 영변의 묘향산을 그

것으로 여기고 있으나 이는 그저 일연의

《삼국유사》의 이야기에서 연유한 것일 

뿐이니, 저들의 눈구멍이 마치 콩알 같음

에 어찌 족히 더불어 논박할 수 있겠는가. 

지금의 백두산 위에는 큰 못이 있어 주위

가 80여 리며, 압록(鴨綠)과 혼동(混同) 

등의 여러 강이 여기에서 발원하기에 룏천

지(天池)룑라 일컫

는데, 곧 위에서 서

술하였듯이 신시씨

가 구름을 타고 하

늘로 올라간 곳이

다. 묘향산에는 일

찍이 작은 물줄기 

하나 없었으니 그 

곳이 환웅이 처음으로 내려온 룏태백룑이 

될 수 없음은 밝힐 필요도 없다.

무릇 백두의 웅대한 산악은 대황(大荒)

의 남쪽에 굳게 자리하여 좌우로 1천리에 

뻗치고 위로 2백리를 솟아 있으며, 웅장

하면서도 층을 지은 험한 능선이 길게 이

어지면서 아울러 하나가 되어 있으니, 동

방의 모든 나라를 위엄으로 진압하는 명

산이다. 신인의 오르내림이 실로 여기에

서 처음 하였거늘, 구구하게 단지 서쪽으

로 내달은 낭림의 한 줄기에 매어 달린 

묘향의 산 하나가 어찌 그와 같은 많은 

신성한 일들에 참여할 수 있었겠는가!

세속에선 이미 묘향을 태백으로 여기지

만, 이는 곧 그 견해가 단지 압록강 이남

의 한 모퉁이에만 국한된 것일 뿐이다. 곧

잘 산의 으뜸이 되는 우두머리는 곤륜이

라 노래 부르고 기꺼이 스스로를 룏소중화

(小中華)룑로 마땅한 듯 달갑게 여기며, 그 

조공의 사절이 북으로 다닌지가 수백년

이 되었으나 이는 한스러워 하지 않다가 

겨우 남한산성 아래의 수치만을 떠들썩

해 하니 스스로 한탄스러울 뿐이다.

 (다음호에 계속)

<지난호에 이어>

약 20여 일에 걸쳐 가깝고도 먼 나라 일

본의 각 지역을 돌아보면서 세계적인 경

제대국으로 부상한 일본의 여러 모습을 

접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이 경제

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

엇이고 앞으로 내가 기업을 어떻게 키워

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 교훈도 얻을 수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수십 차례 일본을 

다녀오면서 얻은 결론은, 그들의 남다른 

근면성과 철저한 준법정신, 그리고 세계 

최고를 향한 끝없는 집념과 단결력이라

도 할 수 있다. 어디를 가보아도 각자 맡

은 일에 충실한 모습들이 역력하고 능률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한다.

남편이 어떤 지위에 있건 대부분의 가

장주부들은 직업 전선에 나가 맞벌이를 

한다. 그리고 일을 할 때는 누구나 스스로 

자기 일에 전문가가 되려고 열심히 한다. 

그래서 그들의 근면성은 전문성과 통하

고 있다. 바로 이런 전문성이 불합리와 낭

비를 제거하는 원동력이 되어 일본 산업

계 전반의 수준을 높이는 촉진제가 되고 

있다.

도쿄나 오사카에서 내가 보고 

놀란 것은 그 개미떼 같은 군중이 

아침 저녁의 러시아워 때면 마치 

홍수처럼 장관을 이루고 있는 데

도 경찰의 모습을 별로 볼 수 없

다는 것이었다. 

거리를 걷거나 열차를 타고 내

리거나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중도덕을 잘 지키기 때문에 그 

엄청난 혼잡 속에서도 불쾌감을 

느낄 수 없었다. 택시 정류장에 

줄을 서서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손에 든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일상적인 광경이다. 

염치없는 새치기 따위는 구경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전 국민에게 습관화된 공중

도덕과 준법정신이 성실하고 정직한 사

회기풍의 바탕이 되고, 전후 20여 년 만에 

선진국 대열에서도 그중 앞서가는 나라

로 부상하게 된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다.

한번은 독서의 나라 일본이 자랑하는 

도쿄 마루젠(丸善)서점에 가본 적이 있

다. 전문서적에서부터 최신 간행물에 이

르기까지 수십만 권의 책이 가득 진열되

어 있었다. 다양한 분야의 책들과 그 책들

을 사기 위해 입추의 여지없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룏이것이 바로 그들의 풍

요한 물질문명을 떠받치는 지주로구나룑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GNP 세계 2

위의 공업국에 최장수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이런 독서열과 독서

를 통한 두뇌의 과학화, 기술혁신에 의한 

것이었다.

공작기계 메이커의 위상확립

1970년대는 도약의 발판을 구축하기위

한 크나큰 도전의 시기가 두차례의 오일

쇼크로 회사도 시련을 격어왔다.

그러나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공

업고등학교의 실습수요가 크게 늘어나면

서 화천은 위기속에서도 꾸준히 쌓아온 

기술우위, 품질우위를 기회로 살려 난관

을 극복하고 지속적 성장을 이룩하였으

며 1970년 2월 박정희대통령이 공장을 시

찰하여 격려를 주었다.

화염열처리 장치 독자개발

범희봉은 남다른 데가 있는 기술자였

다. 거의 6개월 동안 연구를 거듭하더니 

드디어 열처리 기술을 개발해 낸 것이다. 

아주 원시적인 방법이었다. 1969년 9월 20

일 범희봉이 개발한 화염열처리 기술이 

첫선을 보였다. 그 불꽃들 사이로 지나는 

공작물을 열처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불이 점화된 지 1분도 채 

안 되어 펑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음이 진

동했다. 가스가 폭발한 것이다. 지난 반년 

동안의 피땀이 물거품으로 바뀌는 순간

이었다. 이렇게 해서 열처리 기술 독자개

발의 첫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거듭되는 시행착오의 세월이 또 1년이 

흘렀을 때, 드디어 순수 화천의 기술만으

로 성공적인 화염열처리 장치를 개발하

였다. 성공했지만 그 열처리된 베드에 균

열이 생기는 것이었다. 다행히 이 문제는 

생각처럼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곧 해결

되었다.

열처리 기술개발에 성공하자 우리는 화

천 제품이 다른 제품과 다르다는 것을 입

증하기 위해 룏제품 검사 성적서룑, 즉 룏품

질 보증서룑를 기계에 붙여 기계를 사간 

소비자들로부터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

았다.

 (다음호에 계속)

▣ 총재단회비

△권주연(부총재)  40만원

△권재주(부총재)  100만원

△권영렬(부총재)  100만원

△권순선(부총재)  100만원

△권영훈(감 사) 80만원

△권인탑(부총재) 50만원

 소 계 470만원

▣ 종무위원회비

△권영창(영주)  20만원

△권영빈(서울)  20만원

△권혁무(대구)  20만원

△권태현(창원)  20만원

△권기만(안동)  20만원

 소 계 100만원

▣ 대의원회비

△권혁용(서울)  10만원

△권석호(합천)  10만원

△권중학(안동)  10만원

△권영억(안동)  10만원

△권만집(상주)  10만원

△권혁수(안동)  10만원

△권오섭(영주)  10만원

△권돈원(대전)  10만원

△권두현(수원)  10만원

△권병윤(영덕)  10만원

△권창용(예천)  20만원

△권충화(광주)  10만원

△권병후(수원)  10만원

△권혁인(대구)  10만원

△권혁도(예천)  10만원

 소 계 160만원

▣ 찬조금

△권계주(부총재)  100만원

합계 8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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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보 466호 1면 지역종친회장협의

회 부회장 명단 중 영주종친회 권영창

회장이 누락되었으며 2면 참석자 명단

에 권재호 산청종친회장도 누락되었으

므로 바로 잡습니다.

2. 6면 등암공의 후손 위기(偉器)의 

후손을 아래와 같이 바로 잡습니다.

성곡공(城谷公) 선(宣)의 아들은 익

창(益昌)이고 밀(密)의 아들은 익형

(益亨)이며 용(容)의 아들은 익수(益

壽), 익복(益福)이다. 익형(益亨)은 선

조 36년 식년시 생원으로 급제하였다.

인간승리 화천기공을 찾아서 ⑦
(규원사화)

△1970년 2월 박정희대통령이 공장을 시찰하며 격려를 주었다.

황제노역과 향판제의 문제점을 보고
- 현대판 포청천이 필요할 때다 -

▣ 괴운 권 해 조

위 진 남 북

조 시대는 보통 혼란의 시대라고 말한다. 

중국 천지가 사분오열 되어 있고 서로 좀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쟁을 

빈번하게 일으키는 시절이었으니 이 시

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고생을 많이 하였

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심한 경우에는 

전쟁으로 성에 갇혀서 먹을 것이 없자 장

수가 사랑하는 애처(愛妻)를 병사들에게 

내주어 먹게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정말

로 비극적인 시대였다.

그러나 모두가 그러한 것은 아니었다. 

이때에 남쪽에 자리 잡고 있던 송(宋)나

라에서는 오히려 문제 유의륭은 정치를 

잘 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자치통감≫

에는 그가 천성이 인자하고 후덕하며 공

손하고 검소하여 정치하는 것에 부지런

하였고, 법률을 지켰으나 준엄하지 않았

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였으나 해이하지 

않았다고 기록하였다.

그래서 30년 동안 송의 영역 안에서는 

편안하고 무사하였으며, 호구는 증가하였

는데, 조세를 내거나 요역을 제공하는 것

도 세부(歲賦)를 내는 것뿐이었으며, 아

침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올 때까지 스스

로 일할 뿐이었다. 정부의 강제적인 동원

이 없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염(閭閻) 집에서도 학문

을 강의하고 외우

는 소리가 여기저

기서 들렸고, 선비

들은 도타워서 지

조가 숭상되었으며, 

향촌에서는 경박한 

것을 수치로 여겼

다. 

이 시대에 황제 

유의륭의 동생 형양왕(衡陽王) 유의계

(劉義季)에 관한 일화가 있다. 유의계는 

이때에 형주와 상주에 있는 8개 주의 군

사를 지휘하는 도독이었으며, 형주자사를 

겸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남부지역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다. 이렇게 높

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란 대부분 백성들

의 실제 생활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한번은 유의계가 일찍이 봄에 들판에 

나가 사냥을 하였는데, 거적을 쓰고 밭을 

가는 노인이 있었다. 유의계의 좌우에 있

는 사람들은 그가 사냥하는데 방해가 된

다고 생각해서 그를 물리치려고 하였다. 

이를 본 노인이 말하였다. 룕돌아다니면서 

사냥을 즐기는 것은 옛 사람들이 경계하

던 바입니다.룖이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

는 말이 아니었다. 이 말은 ≪상서≫에 나

오는 말로 하(夏)의 임금 태강이 사냥을 

하다가 나라를 잃어버린 것을 기록하면

서 쓰인 말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으로 알았는데, 

엄청난 말을 한 것이다. 직설적으로 표

현한다면 너 사냥을 그렇게 하다가는 옛

날 태강처럼 나라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는 것이다. 이러한 말에 이어서 그 노인은 

룕이제 따뜻한 햇볕이 널리 퍼져있으니 하

루라도 밭을 갈지 않으면, 백성들이 그 시

기를 잃게 되는데, 어찌 짐승이나 쫓아다

니며 쾌락하고자 하여 늙은 농부를 쫓아

내려고 하십니까?룖 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유의계가 말을 세우고룕현

명한 사람이로구나.룖라고 하면서 그 노인

에게 음식을 주라고 명령했지만 그 노인

은 이를 사양하면서 다시 말했다. 룕대왕께

서 농사지을 시기를 빼앗지 않는다면, 경

내에 사는 백성들이 모두 대왕의 음식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데, 늙은 농부가 어

찌 감히 혼자 대왕이 내려주시는 것을 받

을 수가 있겠습니까?룖은혜를 개인에게 베

풀지 말고 전체에 골고루 베풀어야 한다

는 말이다. 물론 유의계는 이 현인에개 이

름을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고 물러났다.

황제의 동생이며, 한 지역의 통수권자

인 유의계에게 충고를 할 수 있는 노인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황제 유의륭이 크게 

학문을 일으켜서 4학(學)을 세웠으니, 그 

덕택에 교육이 철저하게 보급되었던 덕

택일 것이다. 경제와 정치가 중요하지만 

인문학적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대

화를 듣노라면 요즈음이 난세처럼 느끼

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제1화

분열시대에 찾아 온 평화

▣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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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과 권오설의 등장 ⑤

바로잡습니다




